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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차 바티칸 공의회 50주년을 맞이하며 
사이타마 교구 

주교 따니 다이지(谷大二) 

 

동일본 대재해와 후꾸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. 재난지역의 부흥은 아직도 

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. 사이타마 교구는 ‘모미노 끼(전나무)’를 하나의 거점으로 하여 활동을 

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. 신자 여러분과 교회 바깥의 많은 분들의 협력,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 활동

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부탁 드립니

다. 

 

그런데 올해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.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

1962년 10월 11일에 개최되어, 세 차례의 회의 기간을 갖고, 1965년 12월 8일에 폐회하였습니다. 공의

회 50주년을 기념하여 베네딕또 16세께서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를 신앙의 해

로 정하셨습니다. 

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대부분의 공의회는 잘못된 가르침(오류)의 배척이나 가르침의 확인을 위해서였습

니다. 하지만,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. 이 공의회와 예루살렘 공의회(사

도행전 15장)는 크게 [신앙의 문] (사도행전 14,27)을 열은 획기적인 공의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

2차 바티칸 공의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습니다. 첫 번째는 교회의 쇄신을 도모하고, 현대인

에게 알맞은 형태로 복음을 살게 하며, 선교가 가능하도록 교회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으며, 두 번

째는 갈라진 형제자매(종파를 넘어선 모든 그리스도교)들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. (바오로 6세의 

개최연설) 

 이 공의회에서는 네 개의 헌장과 아홉 개의 교령, 세 개의 선언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 안에서도 중요한 

것은 다음의 네 가지 헌장인 [교회 헌장], [계시 헌장], [전례 헌장], [현대세계 헌장]입니다. 이 헌장들

의 공문서 전체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. ‘① 초대교회로 돌아가기(그리스

도를 중심으로, 성서를 소중하게), ② 전례의 쇄신(각 언어로 하는 미사), ③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

(신자 사도직의 확인), ④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(교구의 독자성과 주교의 단체성), ⑤ 교회 밖의 사람들

과의 대화, ⑥ 소외계층과의 연대, ⑦ 신앙의 자유의 확인, ⑧ 끊임없는 쇄신과 현대화’라 할 수 있습니

다. 

 “공적인 회의가 끝나면, 우리는(나가에- 長江 -주교) 거의 매일 밤, 「바~ 요나」(요나의 아들을 재밌

게 이름 붙인 레스토랑. 공의회 기간 중에만 열었던 레스토랑)에 들렀어요. 친구 주교들과 와인을 마시면

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주고 받았지요. 그곳에서 주고받은 내용들이 공의회의 논의의 방향성을 결정하

게 되었지요.” 

 “[전례 헌장]이 만들어질 때, 기자가 취재하러 왔지요. 전례의 각 언어화나 전례양식은 일본에서는 어떻

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묻더군요. 그 때 든 생각대로, 일본에서 예배의 형태는 이렇다고 말하며, 머리를 깊

숙이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. 그것이 사진과 함께 기사가 되어서 세계로 퍼지게 되었지요. 결국, 일

본의 예배 양식으로서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.” 

 이 공의회에 의해서, 나가에 주교 자신도 회심하고 쇄신하게 되었습니다. 나가에 주교를 중심으로, 사이

타마 교구에서 사목하고 있는 사제들도 이 공의회의 정신에 의해서 회심하고 쇄신하게 되었지요. 저도 

그 후예가 될 수 있겠지요. 많은 신자들도 공의회 정신을 본받아, 교회의 쇄신을 함께 짊어지고 와주셨

습니다. 지금의 사이타마 교구의 모습은 아직 공의회 정신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

다만, 앞서 언급한 8개의 특징을 적잖이 표현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왔다고 봅니다. 제 자신도 사이타마 

교구의 교회 이미지, 모델을 초대교회에 두고 걸어왔습니다. 

 지금, 공의회 개최로부터 50년이 흘렀고,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말조차 과거의 것으로 느끼는 사람

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젊은이들뿐만 아니라, 많은 신도들도 그렇겠지요. 이를 계기로, 공의회의 공문

서, 특히 네 개의 헌장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한 사람이 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, 교회의 공

부모임 등에서 사제나 수녀님들과 함께 읽으며, 배워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. 또한 일본의 주교단이 발

표해 온 메시지 등도 이를 기회로 다시 한 번 읽어 보아주신다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. 

 그리고, 원점으로 돌아가, 제 2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으로 돌아가, 교회의 끊임없는 쇄신과 현대화를 위

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. 


